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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음악, 미술, 문학 등 창의력과 예술성을 요구하는 부문에서

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중 음악 부문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기존에 없던 곡을 작

곡해보고자 한다. LSTM 기반의 모델을 ABC Notation 악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시켜 사용자들이

음악적 지식 없이도 새로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BGM 음원 작곡 서비스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

며 인간이 하던 일들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음악, 미술, 문학 등 창의력을 요구하는 예술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미래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

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반 고흐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인 분야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의견에 의문이 생길 수밖

에 없다.

최근 뉴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은

개인 혼자서 방송의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지만, 현

실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개인 혼자서 제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썸네일(Thumbnail),

BGM(Background Music), 인트로(Intro), 아웃트로

(Outro) 등의 컨텐츠는 외주를 맡기거나 저작권이

없는 컨텐츠를 사용한다. 그중 BGM(Background

Music)은 대부분 개인 인터넷 방송인들의 경우 저

작권이 없는 음악들을 가져와 사용한다. 하지만 저

작권에 저촉되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컨텐츠 자체의

수익창출이 어려워진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

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등장하게 되면서 딥

러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개

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많은 게임 개발자나

방송인에게 값싸게 혹은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기

존에 [1, 2]와 같은 작곡 관련 연구가 이를 나타낸

다. 뛰어난 작곡가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현시

대의 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

공지능이 곡을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의 영역까지 해

낼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

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현상은 ‘인공지능이 곡을 스스로 학습하고 창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만약에 인공

†교신저자: 한연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8R1A6A03025526 및 No.2016R1D1A3B03933355)

201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9. 11)

- 986 -



지능이 곡을 만들면 저작권이 없어지게 되고 게임

개발자나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곡을 사용

할 수 있기에 비용적인 측면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시간을 줄여주어 시간적

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곡을 창작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딥러닝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해주

고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저작권 없는 음악을 찾거

나 외주를 맡겨 작곡할 때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주

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음악을 사용하여 컨텐츠의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준다.

2. 작곡을 위한 딥러닝 학습 방법

본 연구는 ABC Notation 악보를 데이터로 사용하

고 있다. 이 악보 데이터를 분위기에 따라 분류한

후 데이터들을 전처리하여 텍스트를 인덱스로 매핑

한다.

ABC Notation이란 악보를 A부터 G까지 문자 표기

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번호, 제목,

작곡가, 음표, 길이, 음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알

파벳 별로 의미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표기법은

계속해서 최신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 1>을 보

면 각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3].

<그림 1> ABC Notation 표기표

위와 같은 ABC Notation이 Text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면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

을 거치게 되면 곡에 있는 모든 음들은 사전 형태로

매핑이 된다. 이를 입력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벡

터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원

핫 인코딩(One-hot encoding)이다. 입력데이터가 설

정되면 LSTM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서 입력데이터의 개수는 6개로 설정한다[4]. 너무 작

으면 “”과 같이 여닫음이 있는 데이터들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길게 되면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

텝을 6으로 설정하여 문자들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

다. 6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데이터 셋과 이 데이터

셋 다음에 오는 하나의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로 하

여 학습이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스텝씩 밀리

면서 학습 과정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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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 과정

위 학습 과정은 Epoch에 따라 반복되고 학습이 완

료되면 모델이 생성된다. 학습 시스템 구성도는 다

음과 같다.

<그림 3> 심층학습 시스템 구성도

결과적으로 Preprocessing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인

덱스로 매핑하고 이를 원 핫 인코딩으로 벡터화하여

입력데이터의 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한다. 이후

Learning 단계에서 LSTM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

여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Model Saving에서

생성된 모델을 사용자가 초기에 설정한 임의의 곡

분위기별로 저장한다.

3. 서비스 시스템 설계

Epoch에 따라 생성된 모델들을 Django로 작성된

웹서버에 저장하면 사용자들은 원하는 분위기를 웹

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곡이

작곡된다. Django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urls.py에 저장된 URL mapper가 요청 URL을 기준

으로 HTTP 요청을 적절한 view로 보내주기 위해

사용된다. 단일 함수를 통해 모든 URL 요청을 처리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리된 뷰 함수를 작성하는

것이 각각의 리소스를 유지·보수하기 쉽다. 만약 지

정된 URL 패턴과 일치하는 HTTP 요청이 수신된다

면 views.py 안에 저장된 관련 view 함수가 HTTP

응답을 반환하게 된다. Django의 기본적인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5].

<그림 4> Django 흐름도

작곡이 완료된 곡은 Music21 라이브러리를 통해

Midi 파일로 변환된다. 사용자가 재생을 원할 경우,

플레이어로 재생이 되고 다운로드를 원할 경우,

Midi 파일로 다운로드가 진행된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Web Page는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기

쉽도록 웹페이지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Generation은 저장된 모델을 통해 새로운 곡을 작곡

하는 과정이다. Postprocessing은 Generation을 통해

나온 출력 데이터를 다시 텍스트로 매핑하여 Midi

파일 변환에 맞는 데이터에 맞는 형태로 만든다.

Translation은 Postprocessing을 통해 나온 ABC

Notation을 Music21을 이용하여 Midi 파일로 변환

한다.

4. 서비스 시스템 구현 결과

 본 서비스의 실행 웹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웹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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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그림 6-1>과 같은 페이지가

열린다.

<그림 6-1> 시작 페이지

사용자는 웹페이지 중간에 Happy(밝음), Urgency

(긴박), Calm(잔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자신이 작곡하고 싶은 분위기의 버튼을 클릭하

게 되면 <그림 6-2>와 같은 새로운 화면이 열리게

된다.

<그림 6-2> 분위기 선택 후 페이지

다른 분위기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우측 상단에 있

는 x 표시를 누르고 Mid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Create버튼을 누르면 된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림6-3>과 같은 화면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 다운로드 페이지

사용자는 플레이어로 작곡된 곡을 들을 수 있고 다

운로드를 원하는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DOWNLOAD’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

다.

5. 결론

본 논문은 ABC Notation을 분위기별로 분류하여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

다. 이 사용자들은 음악적 지식 없이 작곡할 수 있

고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작곡가

가 만드는 곡보다 시간·경제적인 소요를 줄일 수 있

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간·경제적인 소요이다. 기

본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곡을 배포할 때 비

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곡가가 만드

는 곡보다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 방법을 고도화하여 높은

질의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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